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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11호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개정 집중투표제에 관한 단상’, ‘업무상 부정과 내부통제: 
부패와 횡령을 중심으로’ 등의 전문가 기고를 담았습니다. 

또한, ‘FY2024 KOSPI200 BSM(이사회 역량 진단표) 공시 현황 
및 시사점’, ‘복합적인 경영 환경에서 필요한 이사의 주요 역량’,
’국내 상장법인 이사회 다양성 확보 - 여성 이사진 비중 추이를 
중심으로’와 주요 최신 규제 동향을 수록했습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기고 장정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정 집중투표제에 관한 단상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만 대부분 회사가 정관으로 배제해 실효성이 없음
대주주가 이사 선임권을 독점하고 소수주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 존재

대규모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

상법 제382조의2현행법

집중투표제

발행주식 100주 25(소수주주) X 4(선임되는 이사의 수)
 = 100개의 의결권

기업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게 되어, 한국 기업의 
국제 신뢰도 향상 기대

75(지배주주) X 4(선임되는 이사의 수)
 = 300개의 의결권

선임할 이사 4명
후보 A B C D E F

전통적 단순투표제에서는 대주주가 이사를 독점 선임할 수 있었지만, 
집중투표제 도입 시 소수주주도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투명성 제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 가능

주주는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가지며 한 명 또는 여러 후보자에게 행사 가능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어도 소수주주의 지속적인 결집과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뒷받침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임

제도적 의의

소수주주의 실질적 권한 강화로 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향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 효과 예상



전문가 기고 노준화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부정과 내부통제: 
부패와 횡령을 중심으로

단순 개인적 행위가 아닌, 업무 수행 과정·지위와 직접 연결 
법규나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조직·타인에 손해를 끼침

업무상 
부정이란?

단순 금전 피해를 넘어 기업 신뢰, 평판, 존속에 치명적 위협
대규모 횡령은 주가 급락, 계약 해지, 고객 이탈 등 부정적 
연쇄 반응을 발생시킴

업무상 부정은 
왜 중요한가?

1

2

3

관련 ACFE* 통계 (2024)
업무상 부정의 발견 경로 

제보

43%

내부감사

14%

경영진 
검토
13%

내부통제 취약 요인별 비율
내부통제 
부재
32%

기존 통제 
무력화
19%

경영진 
검토 부족
18%

국제사회 부정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결어: 지속가능한 반부정 환경의 기반 조성

     싱가포르 
부패방지조사국(CPIB)
무관용 원칙, 강력한 
조사권·중형 가능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해외 부패 규제의 글로벌 
기준, 거액 벌금 사례 다수

     한국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국내 부패 방지에는 효과적, 
해외 부패 규율은 상대적으로 미흡
→ FCPA 유사 입법 검토 필요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법적 보호, 금전적 보상, 심리·신변 지원 등

AI 기반 감시 도입
이상거래 탐지, 부정행위 예측

경영진 윤리 리더십
‘Tone at the Top’ 확보가 핵심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 협력

*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



BSM은 기업전략과 리스크 관리의 기반이자 주주 신뢰를 구축하는 도구, 
기업은 BSM을 전략적 의사결정과 연계하는 체계 구축이 권장됨

이사회의 구성, 역량(경험·전문성·지식 등), 다양성(성별·나이 등) 정보를 
표·그림으로 도식화해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

Board Skills Matrix (이사회 역량 진단표, 이하 ‘BSM’)

FY2024 KOSPI200
BSM(이사회 역량 진단표) 공시 현황 및 시사점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2) BSM을 공시한 141사를 기준으로 산출 

CCG 아젠다

BSM 공시 현황

국내 기업의 BSM 내실화 방안

KOSPI 200 기업
BSM 공시:141사(70.5%)

작성·관리·활용방안 등 
구체적 관리방안 마련: 
37사(26.2%)1)

구체적 기준* 규정: 
21사(14.9%)2)

* BSM 작성주체, 대상, 경력 및 
  전문분야 판단기준, 검토 주기 등 

신규이사 선임 후보군 관리 
등 실질적 활용 강화 

작성 관리체계 
명확화

기업전략과 연계한 
필요 역량 반영

BSM을 공시한 기업은 141사(70.5%)로, 
BSM 도입의 양적 확산은 상당 수준 진전

BSM 공시 기업 중 BSM 작성·관리·
활용방안 등 구체적 관리방안까지 마련한 
기업은 37사(26.2%), 104사(73.8%)는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 중

BSM 공시 기업 중 BSM 작성주체, 대상, 
전문성 기준, 검토주기 등 구체적 기준을 
규정한 기업은 21사(14.9%)에 불과, 
미규정 기업은 120사(85.1%)



국내 이사회 성다양성의 효과적 확보를 위해
회사차원의  여성 이사진 정책 준비 및 성실한 실행이 요구됨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는 성별, 경험 
및 성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로 
구성되며 주요국은 실행 노력 중 

유가증권시장
FY2022 FY2023 FY2024

10.8% (233명) 13.0% (293명) 13.9% (324명)

코스닥시장
4.9% (122명) 5.1% (140명) 5.7% (170명)

배경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규정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성별균형 개선에 관한 지침 

Regulation S-K- 이사 선임시  
다양성 정책과  평가 공시 정책

국내 상장법인 이사회 다양성 확보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포인트

유가증권 · 코스닥 상장법인 FY2022~FY2024 여성 사외이사 비중 추이 

유가증권 · 코스닥 상장법인 FY2022~FY2024 여성 사내이사 비중 추이 

FY2022 FY2023 FY2024

유가증권 코스닥

4.0%
(94명)

5.8%
(267명)

유가증권 코스닥

4.1%
(97명)

5.9%
(278명)

유가증권 코스닥

4.4%
(107명)

6.1%
(301명)



규제 동향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 
감리 결과 조치 양정 기준 등 일부 개정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025.08.04. 

 금감원, 회계 규정 개정… 거짓자료·재무제표 대리작성 가중처벌 명문화

1 현장조사 시 회사의 방어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감리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의 권리보호 내용 및 감리방해 판단기준 등 명시

2 제재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짓자료 제출을 억제하기 위해
심사 시 거짓자료제출도 가중사유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3
제재의 일관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요구 금지를 위반한 회사와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양정기준 명문화

4 외감규정에서 밸류업 우수표창 회사에 대하여 제재 시 감경사유를 
신설(’25.5.20.)하였으므로 시행세칙에도 이를 반영

5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를 마친 후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대상 기간 조정

’25. 7. 31.부터 시행

⑤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 
관련 별지 서식은 ’26.1.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시행일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b74d7c1450f6473880e21918595be98f&fileSn=2&bbsId=


회계 감사지원조직의 정의 및 인정 범위
FAQ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회계총괄부서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부서는 내부회계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지원 업무와 감사위원회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를 회계·감사지원조직으로 볼 수 있나요?

회계·감사지원조직은      재무정보 및 회계장부를 통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부서와      내부감사부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이하 ‘전담지원조직’)으로 
구분되며, 영업팀, 구매팀 등 현업부서 구성원은 제외됩니다. 

전담지원조직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직의 변경, 인사 조치 등을 통해 
전담지원 조직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부회계총괄부서’는 명칭을 불문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말하며, ‘전담지원조직’은 감사위원회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내부감사 및 감사위원회 활동 지원을 업무로 하고 그 업무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전문적 독립적인 조직을 뜻합니다.

1

2

회계·감사 시스템 
실효성 (250)

평가분야 평가항목
7) 회계감사지원조직* 규모(상대평가)
* 내부회계관리제도부서 인력 및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8)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 숙련도(상대평가)

배점

50

60

40

40

60

3

10)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의 위상

9) 전담지원조직 전문성(회계전문가 규모)

11) 감사위의 지원조직 평가·임면동의(협의)권

* 등기임원 60 / 비등기임원 40 / 그 외 0

     ‘회계·감사 시스템 실효성’ 은 회계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회계·감사지원조직의 역량과 관련 사항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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